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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르게이 도나토비치 도블라토프I. (1941 ~ 1990)

유대인인 연극연출가 아버지와 아르메니아 태생의 연극배우 어머니 사이에서 차대전 중- 2
피난지인 우랄 산맥의 우파라는 도시에서 년 출생1941

년 부모가 이혼하게 되자 어머니와 함께 레닌그라드에서 빈곤한 생활에 빠져들게 됨- 49 .
년 레닌그라드 대학 핀 우그르 인문학부에 입학하고 첫사랑과 대학 학년때 결혼을- 59 - 3

하게 되나 거의 동시에 이혼을 하고 대학에서도 방종한 품행을 이유로 퇴학을 당하게 되고
군대에 징집된다.
미터에 육박하는 건장한 체격 등으로 인해 입대한 군에서는 수용소 간수의 역할을 맡게- 2

된다 이때부터 마치 도스토예프스키가 시베리아 유형 중 갖은 인간의 유형을 관찰하게 되.
었듯이 그 역시 수많은 인간군상과 소비에트 체제의 바닥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자‘ ’ .
연스레 작가의 꿈을 키우게 된다(!) .
제대 이후 년대 초반부터 잠깐씩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또 그러는 동안 꾸준히 글을 써- 60

여러 출판사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되나 마지막 순간 가해진 당국의 방해 등으로 막상
출판은 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그의 원고 중 일부는 이른바 지하출판 등의 형식으로 간. “ ”
간이 빛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 그의 실의는 깊어갔고 술에 많이 의지하게 되었다. .

년대 초 추방과 반강제적인 망명이 줄을 잇던 시절 전공과 어느정도 유관한 발트해- 70 , ,
지역 근무를 자원해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년 반을 지내기도 했으며 경제적인 곤궁2 ,
을 해결하기 위해 년과 년 두 차례의 여름 성수기에는 푸쉬킨스키예 고르이 라고 하76 77 “ ”
는 소련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서 가이드 일을 하기도 했다 우리 작품 보존지구 는 이. < >
때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.

년 그는 작품에서처럼 먼저 서방으로 떠난 아내와 딸의 뒤를 따라 빈을 거쳐 뉴욕에- 78 ,
정착하게 된다 이후 미국에서 새로운 미국인 이란 북미대륙의 망명 러시아인을 위한 문. < >
예 시사잡지의 편집을 맡으며 여행가방 지점 우리들의 등의 작품을 활발하게- < >, < >, < >
내놓게 된다.

년 월 회 생일을 앞두고 그간의 작품을 모은 작품집 간행을 서두르다 그만 월- 1990 9 , 50 8
일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다24 .

세르게이 도나토비치 도블라토프I.
작품 보존지구II. 『 』
소비에트 시대 러시아 문학과 문학인III. ,



작품 보존지구II. 『 』

허구와 사실 사건의 진행과 회상 자전적 요소의 개입 개인적 기록과 예술적 창작 등= , , ,
여러 경계를 넘나들며 구성.
또한 소련을 떠나 망명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에서 소비에트 시민으로서 작가로서 남편으, , ,
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불안함 절망감 고뇌 등이 묘사, , .

시작1.
1) 21 ~ 41 : 레닌그라드에서 보존지구로 향하는 여정 쪽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 언. (26 , “
어 사랑 밀고자 구리야노프와 요원인 벨랴예프 소령 쪽 도착한 첫날밤을”). KGB (35~36 ),
보존지구의 호텔에서 묵게 됨 도착한 첫날 저녁의 상념들 쪽 언어의 세계에 사. (38~41 - “
는 사람은 사물과 합쳐질 수 없다”).

전개2.
1) 41 ~ 69 : 도착한 다음날 사무실 지도관 류드밀라 등 여전히 보존지구의 사람들의 면.
접 푸쉬킨에 대한 맹목적인 존경과 흠숭 의 감정을 강요하는 을 거치고 이윽고 머물( [ ] ) ,欽崇
게 될 집을 찾아 소스노보로 이동 쪽 주정뱅이 마르코프 미하일 이바느이치 소로킨의. (51 : )
낡은 집에 머물기로 함.
2) 69 ~ 86 : 드디어 수습 딱지를 떼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주인공 미트로파노프와 토포.
츠키라는 두 다른 가이드에 대에서도 알게 됨.
3) 86 ~ 98 : 보존지구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주인공 심지어 글도 쓰기 시작함 이, .
때 찾아오는 아내.

위기3.
1) 98 ~ 118 : 아내와의 첫 만남과 결혼생활에 대한 회상
2) 118 ~ 150 : 남편을 만나서 왔으나 양쪽 모두 설득에 실패하고 도로 떠나는 타냐

결말4.
1) 150 ~ 184 : 아내의 결심이 완전히 굳었음을 알고 레닌그라드로 아내와 작별인사를
하기 위해 떠나는 주인공
2) 184 ~ 195 : 아내를 배웅 떠난 뒤 일을 술에 절어 낙담하며 지내는 주인공 걸려온, 11 ,
전화 이제는 텅 빈 답답한 방에서 일어나야 했다. “ ...”

소비에트 시대 러시아 문학과 문학인III. ,

과감히 고국을 떠나는 자 용기있으라 고국에 남아 투쟁하는 자 더욱 용기있으랏; , ! , !!

년대 중후반의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의 일시적 완화 시기인 이른바 해빙 의 시기를 거- 50 “ ”
쳐 맞이하게 된 년대의 브레쥬네프 시기는 소비에트 역사에 있어 이중적인 시대로 기록, 60
된다.
한편으론 소비에트 체제의 안정과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이야기해줄 수 있도록 하-

지만 다른 한편으론 사실상 내부에선 이미 소비에트 체제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었으며,



이는 점차 체제 전체에 대한 적신호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농후하게 하고 있었다.
이런 시기 소비에트 사회에선 이른바 반체제 또는 저항의 세력이 세기 러시아 제정- , , 19

때와 마찬가지로 도시 인텔리겐치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나갔다.
이들은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소비에트 체제의 부당함 불합리 폭력적 반인권적 억압적- , , , ,

제도에 대한 모순을 각자의 방식으로 규탄 비판하기 시작했다‘ ’ , .
가장 구체적인 예술의 형태인 문학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이른바- ,

지하출판 또는 해외출판 등의 형식으로 소비에트 체제의 어두운 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
하기 시작했다.
물론 서구에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지만 소비에트의 탈출적 경향을 적극 조장 수용- , ,

했다 소비에트 내부에서도 년대 초반부터서는 이전의 억제와 유화정책에서 선회해 문제. 70
시될만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끊어내기 시작했다‘ ’ .
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년대 초중반 러시아 문화 예술객들의 망명 사실상 소련의- 70 / ( ,

추방조치 의 물결이 또한번 몰아치게 되고 그 중에는 영화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) ,
첼로주자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시인 이오시프 브로드스키(1980), (1974), (1974)

그리고 작가 세르게이 도블라토프 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등이 있다(1978) (1973) .
이렇게 년대의 망명 흐름을 제 의 망명물결 이라 칭하며 이들은 소비에트 사회에서- 70 “ 3 ” ,

마지막까지 투쟁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.
물론 이러한 마지막 망명대열에도 끝까지 합류하지 않고 오로지 러시아 땅에서 저항한-

인물들 역시 많이 있다 핵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 배우이자 가수 블라디. (1989),
미르 브이소츠키 문예이론가 미하일 바흐친 등이 그들이다(1980), (1975) .
각각의 상황이 다 달랐기에 단언할 순 없지만 분명한 것은 러시아 지식인들에게 소비에- ,

트 체제는 저항의 대상이었던 것은 맞지만 조국으로서의 러시아는 그 모든 것을 희생할 수,
있도록 해 주는 끝없는 사랑과 동경 그리움의 대상이었다, .
특히 무엇보다도 모국어로서 러시아어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던 문학가들에게 러시- ,

아어를 떠나 작업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거부하고 조국 러시아를 떠난 것은-

사실상 그들에게 내려진 정신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었고 이를 간파하고 있었던 소련 정부는,
가지치기 또는 고사 의 방법으로 저항적 성향의 양심적 인사들을 제거해 나갔다( ) .枯死
망명을 통해 서구에 정착한 인물들은 예외없이 모두가 러시아어로 작품활동을 하며 조국-

에 대한 자신들의 진정한 애정을 담아내게 되었다.


